
원희룡 장관,“청년들과 소통하며 

누구나 살고 싶은 뉴:홈 만들 것”강조

- 17일 뉴:홈 영상 공모전 시상식 참석… 청년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 청취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7일(일) 오후 뉴:홈 위례 홍보관을 찾아 

뉴:홈 정책 1주년 기념 “뉴:홈 청년 영상공모전” 시상식에 참석하고, 청년들과 

간담회를 통해 살고 싶은 뉴: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. 

 ㅇ “뉴:홈 청년 영상공모전”은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진행됐으며, 

콘텐츠 전달력 및 메시지 적절성 등을 심사해 총 10개 팀을 수상작으로 

선정하였다.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. 자작랩, 

자작곡, 웹드라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:홈 정책을 소개한 선정작들은 

향후 뉴:홈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.

□ 간담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자를 비롯 뉴:홈 서포터즈, 청년2030자문단 

등 2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, 함께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

작품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청년이 희망하는 

주거모델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.

□ 원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“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열망을 

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”면서, 청년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주신 의견과 

같이 누구나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”

라고 강조하였다. 

 ㅇ 아울러, “미래세대와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

있도록,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공분양주택인 뉴:홈 공급을 차질 없이 

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이번 시상식이 진행된 위례 뉴:홈 홍보관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

(복정역 1번 출구)에 2층 규모로 위치해 있으며, 1층에는 정책소개관과 

층간소음 체험관, 2층에는 뉴:홈 쇼룸으로 구성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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